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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결과 “기준 충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월~4월 유전자변형식품 94건 표시기준 검사 실시
 - ‘GMO 완전표시제’ 시행 대비 도내 유통 식품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두·옥수수 가공품 등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기준 준수 여

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 대상 94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GMO 완전표시제’에 앞서 유전

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라 간장은 올해 말부터, 당

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말부터 원료에 GMO를 사용했다면 식품 용기에 

GMO를 표기해야 한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검사를 통해 도

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 먹거리 안전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